
<언론 보도내용>

□ 한겨레는 정부가 10.31(월)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
군함 발주 총사업비(6.67조원)와 관련,

① 군함 신규 발주액은 1년 전 확정된 ’16년 본예산의 `장보고3-
배치2` 총사업비(3.4조원)와 ’16년 추경예산 총사업비(3.3조원)의
합으로 산정

② ’17년, ’18년도 군함 신규 발주가 없음

③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일감인 ‘장보고3-배치2’는 잠정적으로
대우조선 몫으로 되어 있는데, 새로 주는 일감으로 간주하고
정부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짰다고 보도

<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입장>

□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군함 발주 총사업비(6.67조원) 관련,

①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기 전 이미 결정된 `장보고3-배치2`
총사업비(3.4조원)를 포함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’16년
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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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「엉터리 자료로 만든 조선 회생계획」기사 관련

- 군함 신규 발주액(6.67조원)은 ’16년 추경예산과 ’17~’18년에
발주 예정인 군함의 총사업비로만 구성되어 있음

② ’17년에는 호위함, 고속정 등을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18년
에도 다수의 군함 발주가 예정되어 있음

③ 군함 발주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조선사를 선정하므로,
사전에 특정 조선사(대우조선해양)를 위해서 발주를 계획하고
일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함

- 따라서, 대우조선에게 군함 발주를 통해 일감을 주는 것으로
간주하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짰다는 보도는 전혀
사실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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